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 
(마태오 10장 40절 )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파견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이탈리아에 사는 에이미의 경험담이에요

어느 토요일 오후, 엄마는 4젠 모임에 가져갈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과 같이 엄마 옆에서 케이크 만드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해주었어요.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살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었어요.  

마침 레몬을 갈아야 했는데, 엄마는 이 일 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강판을 쓰고 난 후에 씻어야 
하는 것이 귀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온 마음 다해 
맞이하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더 
반갑게 맞이하고자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엄마는 좋아하셨고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도 
기뻤어요. 그리고 함께 케이크를 자주 만들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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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말씀

ⒸPAFOM, 어린이 생활말씀의 내용과 그림은 4젠본부에서 제공합니다. 4젠은 끼아라 루빅에 의해 설립된 포콜라레 운동이 어린이들입니다. 


